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버스업계, 평창올림픽 성공적 수송지원‘발 벗고 나서’

선산·정안 환승휴게소 ~ 개최지 간 무료 셔틀버스 운영 예정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와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(위원장

이희범)는 12월 14일(목)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

조직위원회-버스업계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.

ㅇ 이번 업무협약에는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, 전국전세버스운송

사업조합연합회,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등 국내 버스산업을

지탱하는 각 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내년 2월 개최되는 평창

동계올림픽의 성공적 수송지원과 붐업에 기여하기로 하였다.

□ 우선, 버스운송업계(고속·전세)는 수도권 대비 개최지까지의 버스노선이

부족한 영남권* 올림픽 관중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 선산 환승

휴게소에서 평창을 경유하여 강릉까지 운행하는 무료 셔틀버스를 

올림픽대회 기간** 동안 1일 4회(왕복) 지원하기로 하였다.

* 호남권의 정안환승휴게소∼개최지 간 무료 셔틀버스는 조직위가 운영 예정

** 다만, 환승휴게소 운영은 기·종점 간 귀성·귀경객의 원활한 수송을 위하여

설 명절(’18. 2. 15∼ 18) 수송 특별교통대책기간(구체적 적용기간 미정)은 제외



- 2 -

ㅇ 선산 환승휴게소까지 고속버스*를 탑승한 이후 개최지까지의 셔틀

버스로 환승하는 경우 수도권을 거치는 경우에 비하여 이동시간을

약 2시간 단축할 수 있어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, 대중

교통 활성화 및 자가용 이용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.

* 셔틀 좌석부족으로 인한 불편해소 및 자차 이용자 탑승제한을 위해 고속버스
예약 시 셔틀 예약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, ’18. 1월 말 서비스 개시 예정

< 환승휴게소 셔틀버스 운영 개념도 >

□ 또한, 평창 올림픽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원

봉사자 약 21,000여 명의 사기 진작과 편의 도모를 위하여 행사 

전후(’18. 1. 22. ~ 3. 20.) 기간 동안 전국의 시외 및 고속버스 전 노선에

대하여 요금을 20% 할인*할 것을 확정하였다.

* 조직위에서 제공하는 자원봉사자 자격증명서를 버스 터미널에서 제시하여
할인 기간 동안 횟수 제한 없이 할인율 적용 지원

□ 아울러, 버스운송업계는 평창 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는 분위기 

조성을 위하여 올림픽 입장권을 공동으로 구매할 계획이다.

□ 국토교통부 및 조직위 관계자는 “고속철도와 함께 국내·외 관광객의

개최지 이동을 위한 한 축을 맡게 될 시외·고속버스가 평창 동계

올림픽의 성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
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 황성필 사무관(☎ 044-201-3788), 조직위 교통부 어승복 

사무관(☎ 033-350-5060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 


